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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이신 마리아 관구, 코스펠드(테글렌) 

 

출 생 1938년 11월 1일 인도네시아 솔로 

서 원 1969년 7월 19일 네덜란드 테글렌 

사 망 2023년 12월 3일 네덜란드 테글렌 

매 장 2023년 12월 7일 네덜란드 테글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있어라." 

 

우리는 주님께서 그토록 갑작스럽게 마리아 헬렌 수녀를 불러가시시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대림 첫 주인 12월 3일 아침에 이 가사를 노래했다. 주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시간에 수녀를 

불러가셨지만 수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 동료 수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삶의 최종적 

목표가 아버지의 집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세실리아(시엘)은 인도네시아 자바 솔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개신교, 어머니가 가톨릭 

신자인 가정에서 남자 형제 하나와 성장했다. 두 자녀가 모두 세례를 받았지만 더 이상의 종교 

교육 없이 자라났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장악했던 것이 그 무렵이었다. 아버지는 일본군에게 징집되어 버마 

철도에서 일해야 했다. 어머니와 두 아이들은 그동안 조부모댁에서 머물렀다. 어머니는 벌써 

파킨슨 병의 첫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1947년, 가족들은 네덜란드로 이주했다. 형제는 델프트에서 공부했고 아버지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5년간 거주했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자 시엘은 소에스트의 기숙사로 보내져 가정 

경제 학교에 다녔다.  

아버지는 네덜란드로 돌아온지 이틀만에 갑자기 사망했다. 남자 형제는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고 

어머니는 시엘이 거의 학교를 마칠 때쯤 세상을 떠났다. 당시 시엘은 15세였다. 임종시 어머니는 

시엘에게 좀더 가톨릭 신앙에 몰입하고 싶지는 않은지 물었다. 그리고 시엘은 그렇게 했다. 

첫영성체와 견진을 받았다. 친삼촌과 숙모가 시엘을 그들의 가족 안에 사랑으로 받아들였다. 

18세가 되자 노틀담 수녀회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수도 성소가 무르익게 된 

것이 이곳에서였다. 그리고 1969년에 수녀회에 입회했다. 여러 해 동안 수녀회의 다양한 

주방에서 일했다. 그런 다음 위어트로 가서 보스호벤 지역 사제관에서 수년간 일했다. 그러고 

나서는 은퇴를 위해 테글렌으로 들어왔다. 

최근 몇 년간 매일 물고기들에게 풍성한 먹이를 주는 것이 수녀였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해야하고, 개들을 다독이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또 다른 소임이 되었다. 

늘 생기와 유머가 가득했던 수녀의 독특한 성품이 그리워질 것이다.  


